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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6.18.(목) 배포즉시 배포 2026.6 .18.(목) 

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 특허심판원, IP5 심판원장회의 참석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17.(수)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특허심판기관장이 참여하는 최고위급 협의체

 이번 회의에서 특허심판원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심판의 효율적 

처리, 구술심리 활성화 등을 통한 심판 품질 제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

하는 한편, 최근 미국의 특허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기한 의견을 미국 특허심판항소위원회(PTAB)에 

전달하였다.

 미국 내에서 특허침해소송에 휘말릴 경우 이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활용되는 

특허무효심판의 개시(Institution)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최근 국내 주요 

기업 및 특허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무효심판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향후 무효심판 개시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이러한 현장의 의견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

하였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은 심판 품질 향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각국 심판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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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 사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6. 17.(수) 일본 센다이에서 개최된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기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잉고 베케도르프(Ingo Beckedorf) 
유럽 특허청 항소위원회 부의장(왼쪽에서 1번째), 노나카 마츠오(NONAKA Matsuo) 일본 
특허심판원장(왼쪽에서 2번째), 칼리안 데슈판데(Kalyan Deshpande) 미국 특허심판원장
(왼쪽에서 4번째)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